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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정부는 5.27일(목),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당·정·청이 함께

참여하는「2021 국가재정전략회의*」를 개최하여 ‘21~’25년

중기재정운용방향과 ‘22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한다.

    *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

ㅇ 이번 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,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

전 국무위원, 여당·위원회 주요인사 등이 참석하며,

ㅇ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청와대(여민1관)와 정부서울청사·

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분산 개최한다.

□ 금년 국가재정전략회의는

「완전한 경제회복, 든든한 국가재정」을 주제로

ㅇ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제와 이어지는 참석자간 토론을

통해 미증유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, 포스트 코로나

대비를 위한 전략적 미래투자 등으로 더 나은 국민의

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재정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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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」

-  완전한 경제회복, 든든한 국가재정 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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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홍남기 부총리는 「완전한 경제회복, 든든한 국가재정을

위한 중기(‘21~’25년) 재정운용 및 ‘22년 예산 편성방향」의

발제를 통해

ㅇ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

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

점검하는 한편,

ㅇ 코로나19의 완전 종식, 경기회복 공고화,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
➊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
➋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
운용방향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.

ㅇ 부총리의 발제 이후 참석자들은
➊완전한 경제회복과 ➋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방향에

대해 토론한다.

□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

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「2021~2025년 국가재정운용

계획」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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